
골프  비거리와  정확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비결 

김 혜 연 프로 / KLPGA,, LPGA Class A

대부분의 골퍼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똑바로 멀리 치는가 일 것이다. 비거리와 정확성은 언뜻 보면  
다른 주제인 것 같지만, 골프채를 잡고 휘둘러서 공을 쳐내는 골프 스윙 특성상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강의는 골프를 잘 치는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본인의 골프 실력과 스윙  
패턴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골프 연습에 있어서의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골퍼들은 주변 지인들의 평균 비거리만 나가면 만족하지만, 상급자라면 더 멀리 보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길 것이고, 더 간절한 것은 주변 평균 비거리에 못 미치는 비기너일 것이다.   
비거리는 내가 휘두르는 클럽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지만, 정확하게 클럽 페이스의 정 가운데에 타격해야  
직접 날아가는 볼의 스피드로 연결된다. 따라서 비거리를 늘리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클럽을 휘두르는  속력을  키워야  한다.  둘째,  정확하게  정타를  치는  연습을  통해  볼을  멀
리  보내야  한다.    셋째,  골프공의  타격하는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임팩트  순간  공  궤적의  
휘어짐을  좌우하는  헤드 페이스가  들어오는  궤도,  페이스앵글,  그로인한  공의  발사각도나  스핀량
이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정확성을  짚어보자.  사실  공을  똑바로  보내기보다  중요한  것은,  보내고  싶은  방향으
로  치는  정확성이다.  해당  개념을  먼저  짚고,  사람마다  몸을  쓰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해
당  패턴을  잘  살리면서  휘두르는  길을  다듬어  골프공의  타격하는  과정을  목표한  지점으로  날
아갈  수  있게끔  (playable  한  공을  만들게끔)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그럼  정확하게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몸을  쓰는  패턴을  이해하고,  공이  날라가는  방
향을  좌지우지하는  어드레스,  테이크어웨이,  그리고  직접적인  클럽의  휘둘러지는  방향등에  대한  
개념  요소들에  대해  이해하며,  결과적으로  클럽이  지나가는  길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몸이  움직이는  형태가  훨씬  쉽고  간결해지며,  마치  야구에서  공을  던지는  동작처럼  조화롭게  
연결이  된다.  그렇다면  클럽을  휘두르는  속도도  훨씬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을  
보내는  클럽의  컨트롤  방법을  이해하면  비거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강연에  참석한  골퍼들에게  해당  내용을  이해시키고,  두  명  정도  지원자를  받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체득하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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